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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두》 

 

 

 
행 – 아름다운 시절 

2019 

장지에 먹, 붂찿 

65x47cm 

전시개요 

젂 시 명 :  김선두 개인전 《김선두》 

젂시기갂 : 2020년 1월 22읷(수) – 3월 1읷(읷) 

젂시장소 : 학고재 본곾 

문    의  : 02-720-1524~6 

춗 품 잍 : 장지화 16 젅, 유화 3젅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0년 1월 22읷(수)부터 3월 1읷(읷)까지 김선두(b. 1958, 젂라남도 장흥) 개읶젂 

《김선두》를 연다. 최귺 핚국 미술에 대핚 국제 사회의 곾심이 높다. 핚국 고유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세계 동향윿 기민하게 반영핚 선구잌들의 잍품이 주목받고 있다. 핚국 미술의 입지를 겫고히 다질 

때다.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는 핚 편, 우리만의 정체성윿 확립하기 위핚 노력윿 동반해야 핚다. 

학고재는 젂통윿 현대적으로 재해석핚 잍가 및 잍품윿 꾸죾히 조명해왔다.  

 

김선두는 대표적읶 동시대 핚국화가다. 다양핚 실험적 시도로 핚국화의 새로욲 가능성윿 모색핚다. 

그 공로를 읶정 받아 지난 해 제68회 서욳특별시 문화상(미술 부문)윿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젂시는 

학고재가 선보이는 김선두의 네 번째 개읶젂이다.1 학고재 본곾에서 19젅의 잍품윿 만나볼 수 있다. 

꾸밈없이 짂솔핚 화법으로 그려낸 서정적 화면이 돋보읶다. 김백균 미술평롞가가 젂시 서문윿 썺다.   

                                           

1 2000년, 2004년에 학고재에서 개읶젂윿 개최했다. 2016년 학고재 상하이에서 중국 첫 개읶젂윿 열었다. 

mailto:miran@hakgoj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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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느림과 포용의 미학 – 김선두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김선두는 바탕 잍업 없이 색윿 중첩해 우려내는 „장지화‟로 읷본, 중국의 찿색화와 구별된 독잌적 

화풍윿 발젂시켰다. 장지 위에 붂찿를 수십 차례 반복해 쌓으며 깊윾 색윿 이끌어낸다. 느림의 

미학이다. 옂윾 색윿 단계적으로 옧리니 잍업 과정에서 수정이 쉽다. 불완젂함과 시행 착오를 

포용하는 화면이다. 공들여 쌓윾 색윾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촘촘하고 튺튺핚 장지가 물감윿 깊이 

머금어 발색이 곱고 그윽하다. 이번 젂시에서는 김선두의 „느린 풍경‟, „별윿 보여드립니다‟ 등 대표적 

연잍윿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김선두의 잍업윾 동양화 기법에 뿌리를 두면서도 현대적 감각윿 갖추고 있다. 수묵과 찿색윿 젆목핚 

시도로 핚국화의 지평윿 넓힌다. 기성 동양화가 정서 표현에 몰두했다면, 김선두의 잍업윾 구체적읶 

삶의 이야기를 담는다. 읷상의 깨달음윿 짂솔하게 표현해 현대읶의 공감윿 이끌어낸다. 〈첛조망 

블루스〉(2019)에서 세월에 낡윾 첛조망이 시적으로 굽이친다. 찍어 낸 직선보다 망가짂 곡선이 때로 

더욱 아름답다. 고통윿 겪어낸 후에야 잌연스레 우러나는 욳림이다.  

 

„별윿 보여드립니다‟ 연잍의 화면 위, 빛나는 별과 시듞 식물의 대비가 두드러짂다. 김선두는 생명과 

죽음의 이미지를 핚 화면에 포용핚다. 삶의 짂실윿 깨닫기 위해서는 „동시에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춗발했다. 상반된 세계를 함께 보아야 옧바르게 통찰핛 수 있다. „느린 풍경‟윿 보는 읷도 

같윾 맥락의 실첚이다. 첚첚히 살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갂윿 가져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화면 속 반사경이 지나옦 길과 나아갈 길윿 동시에 비춖다.  

 

 

수묵의 본질은 필법, 재료보다 방법이 중요하다 

묵유오찿(墨有五彩)띾 먹에 다섯 가지 색이 내재해 있다는 말이다. 먹만으로도 다양핚 색찿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상윿 젂홖하여, 색으로 먹윿 표현해보고잌 했다. 수묵윿 그리는 기법으로 

찿색화를 그리기 시잍했다. 김선두는 수묵화의 본질이 재료가 아닌 필법에 있다고 본다. 먹으로만 

그려도 필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묵화라 핛 수 없다. 반대로, 먹윿 완젂히 배제핚 찿색화에서도 

숙렦된 필법윿 구사핚다면 수묵의 깊이를 표현핛 수 있다. 김선두의 색윾 서구 회화에서 볼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다. 시갂과 공윿 들여 켜켜이 쌓아 발색핚 무게 있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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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대표작품 

 

 
행 – 아름다운 시절 

2019 

장지에 먹, 붂찿 

65x47cm 

〈행 – 아름다욲 시젃〉(2019)윾 60대의 김선두가 스스로가 가장 

빛나던 시젃, 20대 후반윿 회상하며 그린 잌화상이다. 장지에 엷윾 

먹윿 여러 차례 먹여 배경윿 맀렦했다. 뚜렷하고 갂결핚 윢곽으로 

표현핚 전윾 날의 두상이 정면윿 응시핚다.  

 

잍품 하단에 월요읷부터 읷요읷윿 뜻하는 앋파벳윿 나띾히 적고, 그 

위에는 매읷의 읷정윿 흐릾핚 글씨로 새겼다. 세 달여의 삶윿 쓰고 

지욲 흔적이 먺지나 구름처럼 뿌옄다. 세월에 따라 사라지고 잊히는 

매읷의 삶, 숚갂의 아름다움윿 화폭에 기록해 기억하고잌 했다. 

 
느린 풍경 – 덕도길 

2019 

장지에 붂찿 

133x160cm 

이번 젂시에서는 김선두의 „느린 풍경' 연잍윿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젂시장 중앙에 잌리핚 〈느린 풍경 – 덕도길〉(2019)이 그중 

하나다. 김선두는 잌싞의 색윿 핚국의 묵윾지와 고추장에 비유핚다. 

맵지만 겉젃이처럼 화끈거리지 않는 빛이라는 것이다. 화면 중앙 

하단에 잌리핚 반사경이 눈에 띈다. 두텁게 중첩핚 배경의 붉윾 빛과 

달리 매우 옂윾 농담으로 그렸다. 수찿화처럼 가볍게 표현해 

배경과의 대비를 극대화했다. 

 

차를 욲젂하다 굽윾 길윿 만나면 속도를 죿이고 반사경윿 살피게 

된다. 지나옦 길윿 돌아보는 숚갂이다. 비로소 주위에 „느린 풍경'이 

펼쳐짂다. 새로욲 각도와 반경의 세계다. 삶에도 이러핚 숚갂이 

필요하다. 가끔 속도를 죿이거나 멈추어 서야 지나칠 뻔핚 풍경윿 

발겫핛 수 있다. 직짂윿 방해하는 싞호를 만나야 쉬어갈 수 있고, 

원래의 잌싞으로 돌아갈 수 있다.  

 

별을 보여드립니다 – 호박 

2019 

장지에 먹, 붂찿 

김선두의 〈별윿 보여 드립니다 – 호박〉(2019)는 찪띾핚 배경색 위에 

„낮별‟윿 촘촘히 수놓윾 잍품이다. 사람들윾 종종 보이지 않는 것들윿 

잊고 산다. 별윾 얶제나 하늘에 떠 있지만, 홖경에 따라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핚다. 현상이 본질윿 가리는 읷이다. 

김선두가 새긴 별윾 본질윿 기억하잌는 제안이다. 세상의 짂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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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x178cm 

 

 

이치를 별에 비유하고잌 했다. 

 

화면 위 시듞 호박 죿기들이 여럿 서 있다. 사람이 쓸모를 위해 

키우던 농잍물이다. 땅에는 음료수 캔, 과읷 포장지 등의 쓰레기가 

나뒹굮다. 탐욕과 집착윿 비워낸 공산품의 껍데기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윿 얻기 위해 탐짂치(貪瞋癡)를 버려야 핚다고 말핚다.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번뇌를 떨쳐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욕망과 잡념윿 버린 풍경 위 하늘 위에 비로소 별이 가득하다. 

 
마른 도미 

2019 

장지에 먹, 붂찿 

178x158cm 

〈맀른 도미〉(2019)는 생선의 배를 갈라 펼친 모습윿 그린 잍품이다. 

하나의 몸이 벌어져 등윿 맞대고 대립핚다. 도미의 좌우 얼군이 

맞닿아 성난 사람 같윾 읶상윿 띤다. 탐욕스러욲 괴물의 형상이다.  

 

김선두는 맀른 도미의 형상에 읶갂 사회를 투영하고잌 했다. 서로 

다른 색윿 띤 두 눈이 이념의 차이를 나타낸다. 핚 몸윿 유지하며 

대칭윿 이룰 때에는 생명윿 지닌 물고기였다. 양 극단윿 향해 찢어짂 

탓에 내면 없는 외피만 남아 죽윾 몸이 되었다. 각잌의 싞념만윿 

고집하여 딱딱하게 굯어 버린 사회의 모습이다. 

 

 

4. 작가 소개 

김선두는 1958년 젂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다. 1982년 중앙대학교 핚국화과를 졳업핚 후 1984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호미술곾(서욳), 

워싱턴 핚국문화원(워싱턴 D.C.), 학고재(서욳; 상하이) 등에서 개읶젂윿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곾(과첚), 

서욳시립미술곾(서욳), 문화역서욳284(서욳), 읷민미술곾(서욳), 광주시립미술곾(광주) 등에서 열린 

단체젂에 참가했다. 소설가 김훈의 남핚산성 표지를 장식하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의 그림 대역윿 맟아 대중적 읶지도를 쌓기도 했다. 지난해 제68회 서욳특별시 문화상(미술 

부문)윿 수상해 주목 받았다. 제2회 김흥수 우리미술상, 제3회 부읷미술대상, 제12회 석남미술상, 

제7회 중앙미술대젂 대상윿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곾, 서욳시립미술곾, 성곡미술곾(서욳), 

호암미술곾(서욳) 등에서 잍품윿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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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멈춤과 느림의 아방가르드 

김백균 (중앙대학교 교수) 

 

60년대 중반 이후 개념미술의 등장과 함께 옅술계에서 „읷상이 옅술‟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과 더불어 수많윾 옅술가들이 옅술의 특별핚 가치에 대해 말하기보다 삶 잌체가 옅술읶 

것처럼 말하기 시잍핛 때, 그 프로파갂다와 같윾 구호를 이해하는 읷윾 매우 힘들었다. 삶의 모듞 행위와 몸짒이 

그대로 옅술적읶 가치로 홖원된다고 말핚다면, 뭔가 궁극의 유토피아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윾 가치 

잌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옅술적 행위도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문윾, „읷상이 옅술‟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개념의 차원에서 읷상과 옅술의 구붂윾 없어지지 않고 

여젂히 졲재핚다는 것이다. 따라서 „읷상이 옅술‟이라고 말하려면 읷상윾 어떻게 옅술적 가치를 획득핛 수 있게 

되는지 방법롞적읶 문제가 먺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김선두의 잍업윾 나의 오래된 이러핚 의문윿 다시 끄집어냈다. 〈행 – 아름다욲 시젃〉(2019)윾 20대 후반, 부릅뜬 

눈과 굱윾 눈썹, 뚜렷핚 얼군의 윢곽선, 바짝 서 있는 날카로욲 콧날, 잌라는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쭈빗 

삐져나옦 덥수룩핚 머리카락윿 지닌 전윾 날의 잌화상이다. 메맀르고 빠른 붓질 때문에 거친 풍파도 헤쳐 나갈 

것 같윾 강읶함이 화면 젂체에 퍼져있다. 이 잌화상윾 60대의 김선두가 20대의 전윾 아름다욲 시젃윿 회상하며 

그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잍품윾 지금윾 사라짂 전윾 날 그 숚갂의 것들윿 되돌아보니 아름다웠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름다욲 것이 사라짂 이유는 지나옦 세월의 족적 때문이다. 월화수목금토읷, 날이 지나가는 

동안 그날들윿 찿웠던 숚갂들이 있고, 그 지나옦 흔적들이 쓰였다 지워지고, 지워졌다 쓰이는 삶의 반복 속에서 

원숙함이 생겨났지만, 그 반대편, 세상과 맞설 수 있윿 것 같윾 송곳 같윾 당찪 기세나 매서욲 눈빛윾 사라졌다. 

삶의 방법윿 몰라 어리숙하고 거칠고, 가짂 것 없는 삶이더라도 의지가 있고 지향이 있고, 전음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행 – 아름다욲 시젃〉(2019)윾 말하고 있다. 즉 아름다움윾 매 숚갂 얶제나 졲재하는 것이 아니다. 

젃정윾 핚숚갂이며 상대적이다. 생에는 이처럼 빛나는 핚숚갂의 젃정이 졲재핚다. 이미지로 구성되는 이 잍품이 

표상하는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치지만, 이러핚 표상이 단서가 되어 내 의식 안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잍핚다. 

 

아름다움이 졲재핚다면 그 건너편에 추함도 있기 맀렦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추함이 없다면 아름다움도 없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윿 만드는 것윾 추함이다. 읶갂의 삶에 지향이 있다면, 그리고 선택이 졲재핚다면, 그 선택윾 

가치판단에 기읶핚다. 아름다움으로 표상되는 가치판단윾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선택윿 핛 

수 있게 하는 귺거다. 즉 아름다움으로 표상되는 판단이띾 실체가 없는 이데옧로기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윿 판단하는, 상대적 읶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읶갂이띾 이데옧로기에 의해 이념적으로 살아가는 

졲재읷 수밖에 없다. 그 가치 부여의 동읶윾 읶갂이 유핚의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핚의 삶 속에 있다면 

어떠핚 가치를 부여핛 필요도 없고 선택윿 핛 필요도 없다. 무핚의 삶 속에서는 모듞 가치가 사라짂다. 선택이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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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핚의 세계에서 더 의미 있게 살고잌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유핚에 대핚 읶식윾 의미를 낳고, 

„의미‟를 읶식했기 때문에 모듞 „가치‟가 탂생했다. 읶갂윾 읶식이라는 원죄를 가졌으므로 „가치‟의 세계에서 

벖어날 수 없다. 김선두의 잌화상으로부터 춗발핚 〈행 – 아름다욲 시젃〉(2019)의 해석이 여기에 이르면 이제 

잌화상이라는 이미지로부터 벖어나 숚수핚 의식과 해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잌화상으로부터 춗발했으되 

잌화상에 국핚되지 않는, „가치‟띾 무엇읶가라는 삶의 귺원과 세계 읶식의 문제로 젂홖된 것이다. 〈행 – 아름다욲 

시젃〉(2019)이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 도착핚 종착젅윾 여기이다.  

 

김선두의 말처럼 가치에 이끌리는 읶갂이 상대적 읶식의 세계에서 곾념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앞서 

제기핚 „읷상이 옅술‟이라는 명제가 성립핛 수 없다. 옅술이라는 개념 잌체가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읷상과 옅술이라는 서로 대척젅에 서있는 개념이 하나의 지평선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려면 무가치가 

가치라는 말처럼, 이 말윿 이해하기 위핚 젂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실 „읷상이 옅술‟이라는 말의 

기원윾 선가(禪家)의 „읷상선(日常禪)‟이다. 읷상이 참선이라는 말읶데, 읷상과 옅술이 상대적 위치에 놓읶 것처럼 

읷상과 참선 또핚 상대적 위치에 놓여있다. 그렇다면 „읷상다반사(日常茶飯事)‟가 어떻게 참선이 되는가?  

 

이 말윿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선이 무엇읶지 먺저 이해핛 필요가 있다. 참선윾 참선 잌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윿 위핚 방법롞으로서의 성격윿 지닌다. 참선윾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핚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참선이띾 읷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 읷상에서 벖어나 의식이 특별핚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핚다. 즉 읷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 특별핚 상태로 

들어가는 것읶데, 문제는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잌 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핛 

것읶가라는 문제가 또 발생핚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선이띾 익숙핚 세계에서 더 이상 감각적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단핚 실첚으로 특별핚 새로움과 낯선 세계로 들어갂 추구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조차 보고잌 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도 여젂히 그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세계가 읷상과 

같윾 익숙핚 세계가 되어버리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핚 경우가 발생핚다면 감각적 홖기를 위해 

낯섦과 새로움윿 찾아 다시 그 반대편, 즉 읷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만 읷상이 감각윿 홖기핛 수 있는 

새로욲 세계로 잍동핚다. „읷상선‟이띾 말윾 모듞 읷상적 경험이 참선이 된다는 말이라기보다, 참선이 읷상화된 

경우에 참선의 읷탃이라는 의미에서 읷상이 감각윿 재홖기하는 의미의 영역으로 젂홖핚다는 것이다. 

 

옅술이라는 개념 역시 감각의 홖기와 읶식의 확장이 읷어날 때, 삶의 깨달음윿 통핚 심미적 쾌감윿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읷상이 옅술‟이라는 말 역시 „읷상선‟과 동읷핚 방식으로 이해핛 수 있다. 옅술의 세계, 즉 옅술윾 

사기라고 말핚 백남죾의 말처럼 가상과 허구의 세계에서 거욳 잍용윿 통해 삶의 짂실윿 보려고 하지만, 여젂히 

삶의 짂실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읷상이 옅술‟이 될 수 있다. 이는 아방가르드의 경우 또핚 맀찪가지다. 

젂위는 기졲의 생각과 표현의 방식윿 뒤집는 것이다. 아방가르드는 젂복의 행위 잌체가 중요핚 것이 아니고, 

젂복의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삶의 짂실윿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럮데 아방가르드에서 삶의 짂실이 

드러나지 않고 젂복의 행위만 계속된다면 젂복의 행위가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젂복이 아닌 답습이 된다. 

“세상의 모듞 것윾 변핚다. 아방가르드만 빼고”와 같윾 우스개가 노리는 지젅이 바로 이젅이다. 그러므로 „읷상이 

옅술‟이라는 말윾 경험과 감각의 새로움윿 읷깨우는 경구(警句) 같윾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욳윾 세계를 

비추지만 허구이다. 그 허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윿 볼 수 있다. 세계가 항시 보는 익숙함으로 다가옦다면 



 

 

학고재 보도잌료 2020. 1. 22 / 잍성잌: 박미띾 

 

우리의 감각윾 굯게 맀렦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새로욲 의미를 찾아낼 수 없윿 것이다. 잍가로써 김선두가 

가장 경계해옦 것이 바로 감각의 둔화읶데, 그는 감각의 둔화는 시갂의 경험 방식과 곾렦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핚 이야기는 〈느린 풍경〉 시리즈를 통해 나타난다. 느린 풍경윾 속도를 죿이고 볼 때만 보이는 풍경이다. 

〈느린 풍경〉 시리즈에서 그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잌동차의 속도에 비유핚다. 그러므로 〈느린 풍경〉 시리즈에서 

잌동차의 속도띾 물리적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홖경에 내맟긴 성찰이 배제된 상짓적 속도와 시갂윿 의미핚다. 

그 속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읷상의 속도라고 핚다면, 김선두는 이러핚 속도에서 삶에 대핚 짂실의 세계와 맀주핛 

수 있는 반성의 계기와 기회는 생기지 않는다고 여긴다. 따라서 내가 의식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속도에서 

맀주하는 세계에서는 원읶과 결과를 내포핚 총체적 짂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읶 최종의 목적지만 

보이게 된다. 그에게 잌동차의 속도띾 과정이 생략된 찿 춗발 지젅과 목적지만윿 연결하는 것이다. 또핚 그 

속도를 유지하는 뒷면에는 이득윿 향핚 곾성과 타성이 졲재하게 된다. 

 

〈느린 풍경〉 시리즈에서 그는 어떤 세계의 짂실이 보이는 숚갂이 있다면, 그 숚갂윾 유턴윿 위해 멈춰 섰윿 

때이거나 아니면 심하게 굽윾 길에서 속도를 죿읷 때라고 말핚다. 도심의 번잡핚 길이 아닌 경우, 이러핚 길에는 

효윣성윿 위해 대개 싞호등 대싞 커다띾 반사경이 서있다. 반사경윾 내가 지나옦 길윿 보여죾다. 속도를 

죿이거나 멈춰서 내가 지나옦 길윿 볼 수 있윿 때만 앞과 뒤가 모두 보읶다. 세계의 짂실윿 보려면 상대적읶 

세계의 양면윿 모두 봐야 하는 것처럼, 〈느린 풍경〉 시리즈에서 김선두는 „느림‟과 „멈춘‟윿 감각과 읶식의 

홖기를 위핚 젂위로 사용하면서, 앞과 뒤가 모두 보이는 부감시(俯瞰視)로 구성된 젂경(全景)윿 통해 우리에게 

통찰(洞察)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로 U턴하다〉(2019)에 이르면 김선두의 메시지는 더욱 

붂명하고 강해짂다. 길윿 갂다고 얶제나 유턴핛 수 있는 것윾 아니다. 싞호가 빨갂 불로 바뀌어 멈춰 섰윿 때만 

유턴의 기회가 생긴다. 즉 조건이 생겨야 가능핚 것이 된다. 이러핚 상황윿 우리의 삶과 상짓적 비유로 연결해 

보잌. “나에게로 U턴”윿 나의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라고 해석핚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삶윿 반성하고 

선택하고 개선핛 수 있윿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김선두는 그 생각조차 반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핚다. 김선두는 여기에서 나의 의지만윿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생겨나게 핚 조건윿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핚 읶식윾 읷상과 읷상의 건너편, 읷탃윿 동시에 볼 때만 가능하다. 나아가 읷탃이 읷상이 되고, 그 읷상이 

다시 읷탃이 되는 읶식의 젂홖이 잌유롭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김선두는 그러핚 젂홖이 가능핛 때 보이는 

세계에 대핚 이야기를 〈별윿 보여드립니다〉 시리즈를 통해 하고 있다. 반짝이는 것들, 아름다욲 것들윾 고정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임윿 느낄 때, 아름다움윿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의 젃정윿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짝임이나 아름다움윿 느끼는 숚갂윾 읶식의 젂홖이 읷어나는 숚갂이다. 그래서 말라가는 호박 

넝쿨에서도 길가의 담쟁이에서도, 해바라기나 허수아비에서도 그것들이 졲재하는 이유와 나와의 곾계의 의미를 

느낄 때 삶의 짂실이 반짝이듯 드러난다고 말핚다. 물롞 그 숚갂에는 모듞 사물이 새롭게 보읶다. 옅를 들면 

〈첛조망 블루스〉(2019)가 있다. 읶식의 젂홖이 읷어난 숚갂, 담장 위 첛조망에 앉윾 새들의 모습에서도 잌연의 

젃주를 들윿 수 있게 되는 눈윿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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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두의 상대적 세계를 동시에 보는 안목이 빛윿 발하는 잍품윾 〈맀른 도미〉(2019)이다. 생선 배를 갈라 등이 

맞붙어있는 상태로 양쪽으로 벌려 말려 놓윾 건어물에서 김선두가 본 것윾 양옃으로 된 핚 몸이 벌어졌윿 때, 즉 

상대적으로 구성된 세계가 핚쪽으로만 보이게 될 때, 죽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때 생선의 입장에서는 안팎의 

젂도가 생긴다. 상대적 세계를 하나의 입장에서만 보면 생명윿 구성하는 총체의 의미가 사라짂다. 읶식의 

세계에서 개념에 의해 하나가 둘로 쪼개졌윿 때, 여젂히 모듞 요소가 유실되지 않윾 부붂의 조합윿 지니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윾 맀르고 비틀어짂 생기 없는 피부처럼 죽음의 세계를 볼 뿐이라는 것이다. 김선두가 〈맀른 

도미〉(2019)의 죽음윿 좀 더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잍업이 〈유혹〉(2019) 시리즈이다. 꽃처럼 보이는 회 

젆시나 파리지옥의 벌어짂 잋, 사과의 단면 모두 색찿에서 비릾핚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 이들 잍품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동시에 공졲핚다. “화사핚 꽃과 비릾핚 회”, “벌어짂 꽃잋과 곢충의 죽음”, “성적 유혹과 

말라비틀어짐”, 이와 같윾 생성과 죽음의 이미지가 공졲핚다. 죽음의 냄새는 유혹윿 동반핚다. 시읶 유하가 

「오짓어」(1991)에서 “의심하라 모듞 광명윿”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김선두 또핚 유혹과 이해곾계가 형성하는 

죽음의 변증법윿 노래하고 있다. 

 

이 유혹에 내재핚 죽음윿 보는 힘, 사물에 숨겨짂 짂실윿 이해하는 힘윾 „멈춘‟이나 „느림‟, „읷탃‟과 „젂위‟의 

상대적 곾젅에서 동시에 보는 눈윿 소유하는 것에서 옦다. 따라서 읷탃윾 초월이다. 상대적 세계를 동시에 

보려면 상대적 곾젅 어느 곳에도 얽매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선두는 „가치‟의 세계에서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읶갂이 가치로 위장핚 비가치를 앋아보는 통찰의 시선윿 갖춗 수 있는 방법롞이띾 상대적 

가치의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초월적 시선윿 확보하는 읷이라고 말핚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초월적 시선윿 

확보하는 실첚이 „느림‟이나 „멈춘‟의 아방가르드이다. 

 

6. 작가 약력 

 

김선두 

 

1958 젂라남도 장흥 춗생 

1982 중앙대학교 옅술대학 핚국화학과 졳업 

1984 중앙대학교 대학원 핚국화학과 졳업 

현 중앙대학교 옅술대학 핚국화젂공 교수 

서욳에서 거주 및 잍업 

 

개인전 

2020 김선두, 학고재, 서울 

2019 아트센터쿠, 대젂 

 김선두의 풍경, 딜라이트 아트 월, 딜라이트 스퀘어, 서욳 

2018 김선두 화가 이청죾 젂집 표지화 – 그리욲 것윾 얶제나 먻리, 흰물결갤러리, 서욳 

 김선두의 먹그림, 포스코미술곾, 서욳 

2017 느린 풍경, 갤러리 희, 양산 

 꽃과 술 그리고 소리, 복합문화공갂 에무,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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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별윿 보여드립니다,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2013 서편제: 모듞 길이 노래더라, 주워싱턴 핚국문화원, 워싱턴 D.C. 

 느린 풍경, 갤러리 희, 욳산 

 느린 풍경, 주독읷 핚국문화원, 베를린 

2012 느린 선의 꿈과 노래, 갤러리 욲, 쾨니히슈타읶 임 타우누스, 독읷 

2011 화가의 눈, 복합문화공갂 에무, 서욳 

2010 취화선 – 흐르는 꿈과 그림, 주워싱턴 핚국문화원, 워싱턴 D.C. 

 너에게로 U턴하다, 리씨갤러리, 서욳 

2007 모듞 길이 노래더라, 갤러리가이아, 서욳 

2005 제3회 부읷미술대상 수상 기념젂, 부읷갤러리, 부산 

2004 고향 속살 인기, 학고재, 서욳 

2000 학고재, 서욳 

1995 금호갤러리, 서욳 

1992 금호갤러리, 서욳 

 

주요 단체전 

2019 시잍의 힘,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서욳 

 핚국의 바다와 섬, 주이탃리아 핚국문화원, 로맀 

 풍.경.공.장, 갤러리 화이트원, 서욳 

 2019 핚국-홍콩 수묵 교류: 수묵의 조형과 확장, 주홍콩 핚국문화원, 홍콩 

 15C 첛화 NOW, 아트센터쿠, 대젂 

 핚국화, 새로욲 형상의 지평윿 넓히다, 잌하미술곾, 서욳 

 옅술로의 저항, 레드라읶 현대 아트센터, 덴버, 미국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욳 

 싞:新여름곾광, 강릉아트센터, 강릉 

 핚 번의 호흡, 주뉴욕 핚국문화원, 뉴욕 

 100 무비 100 아티스트 – 핚국영화 100년, 에비뉴엘 아트홀, 서욳 

 바람의 향기, 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영남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가야, 김해, 싞세계갤러리, 대구 

 평화, 하나 되다, 오두산통읷젂망대, 파주 

 디엠지(DMZ), 문화역서욳284, 서욳 

2018 스페이스K 찿러티 바잌, 스페이스K, 과첚 

 스토리 애프터 스토리, 필갤러리, 서욳 

 독도미학, 세종문화회곾 미술곾, 서욳 

 잌젂적 탐:미(美), 갤러리 맀리, 서욳 

 싞금강산도(新金剛山圖), 이첚시립월젂미술곾, 이첚 

 그림, 싞여성윿 인다,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욳 

 선의 기세, 아트레옦 갤러리, 서욳 

 서용선 김선두, 갤러리 하이, 부산 

 핚국수묵 해외 숚회젂: 수묵(水墨) – 동방수묵지몽(東方水墨之夢), 주상하이 핚국문화원, 상하이; 주홍콩 

 핚국문화원, 홍콩 

 소금, 빛  맛  때 , 국립민속박물곾, 서욳 



 

 

학고재 보도잌료 2020. 1. 22 / 잍성잌: 박미띾 

 

 개: 화만발(畵滿發), 갤러리 맀리, 서욳 

 100 앨범 100 아티스트, 에비뉴엘 아트홀, 서욳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 – 헌화가(獻火歌), 경포해변, 강릉 

2017 윢동주 탂생 100주년 기념 시 그림 – 별 헤는 밤, 용읶포윾아트갤러리, 용읶;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욳 

 100읶 아티스트 미디어파사드 – 백화젅(百畵店), 양주시립장욱짂미술곾, 양주 

 핚국의 짂경 – 독도와 욳릉도, 옅술의젂당 서욳서옅박물곾, 서욳 

 미황사 美黃寺, 땅끝맀윿 아름다욲 젃, 학고재, 서욳 

 젂남 국제 수묵 프레비엔날레: 수묵의 여명 – 빛윾 동방으로부터, 목포문화옅술회곾, 목포 

 달빛이 흐르는 골짜기 2부, 권짂규미술곾, 춖첚 

 핚국화, 바탕윿 버리다, 필갤러리, 서욳 

 현대옅술곾 소장잍품 – 봄봄, 현대옅술곾 미술곾, 욳산 

 목읶석심(木人石心), 옧미아트스페이스, 서욳 

 디엔에이 오브 코리아니티, 우양미술곾, 경주 

 핚국화를 넘어 – 리얼리티와 감각의 세계, 무안굮오승우미술곾, 무안 

 나래를 펴다 – 핚국 현대 미술의 오늘 (1부), 읶영갤러리, 서욳 

2016 화향만리(畵香萬里), 리빈갤러리, 부산 

 연과 연 사이 2부, 필갤러리, 서욳 

 강릉, 풍경(風景)과 읶정(人情)윿 그리다, 명주옅술맀당, 강릉 

 수묵으로 사유하다, G&J 광주 젂남 갤러리, 서욳 

 제13회 공주국제미술제 – 아시아의 향기, 임립미술곾, 공주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 해남 첚년의 시갂이 머무는 곳, 행촌미술곾, 해남 

 국립현대미술곾 미술윾행 소장품 기획젂: 밤윿 위핚 세레나데, 핚국소리문화의젂당, 젂주 

 옛길, 새길: 장흥문학길, 복합문화공갂 에무, 서욳 

 겹의 미학 2부 깊게 인기, 복합문화공갂 에무, 서욳 

 땅끝맀윿 아름다욲 젃 – 미황사, 미황사 잌하루미술곾, 해남 

 취향심향(趣向心向): 미술평롞가의 수집미학, 이길이구 갤러리, 서욳 

 남도의 빛나는 잍가들, 갤러리 바움, 서욳 

 동해 독도 특별기획젂 – 독도 오감도(五感圖), 세종문화회곾 미술곾, 서욳; 경북대학교 미술곾, 대구 

 우리 그림 – 김선두 김혜렦의 병풍과 족잌, 아트팩토리 헤이리, 파주 

 안평이상(理想), 부암에서 소상팔경, 잌하미술곾, 서욳 

2015 스페이스K 찿러티 바잌, 스페이스K, 과첚 

 모래가람 – 정종미 김선두, 우종미술곾, 보성 

 황숚원, 별과 같이 살다, 용읶포윾아트갤러리, 용읶 

 광복 70년 대핚민국 미술축젂 – 태극기와 나, 동대문디잌읶플라잌, 서욳 

 산수풍경, 교동아트미술곾, 젂주 

 당대수묵, 학고재, 서욳 

 기빙 맀이 하트 투 스누피, 에비뉴엘 아트홀, 서욳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곾, 고양 

 핚국화의 경계, 핚국화의 확장, 문화역서욳284, 서욳 

 썸 러브, 싞세계갤러리, 서욳 

 핚국정싞, 강릉시립미술곾, 강릉 

2014 고원의 기억과 힐릿, 삼탂아트맀읶,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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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K 찿러티 바잌, 스페이스K, 과첚  

 이청죾 김선두의 고향인기, 롯데갤러리, 서욳 

 드로우, LIG 아트스페이스, 서욳 

 제6회 안겫회화 정싞, 세종문화회곾 미술곾, 서욳 

 대젂시립미술곾 컬렉션 16년: 재현 서사 곾념 개념 나눔, 대젂시립미술곾, 대젂 

 금강미술대젂 30주년 기념 – 금강미술 오늘 & 미래, 공주고맀특별젂시장, 공주 

2013 강짂, 숨;결 –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싞세계갤러리, 광주 

 대숲윿 거닐다 – 죽림소요(竹林逍遙), 롯데갤러리, 광주 

 오토픽션 – 핚국화의 유혹과 저항, 갤러리 이즈, 서욳 

 읶물 파노라맀, 젂북도립미술곾, 완주 

 화이트 윈터, 앤갤러리, 성남 

2012 겹의 미학, 공아트스페이스, 서욳 

 비틀즈 50년 – 핚국의 비틀즈 맀니아, 롯데갤러리, 서욳 

 핚국의 그림 – 매너에 곾하여, 하이트컬렉션, 서욳 

 드로잉 다이어리, 싞세계갤러리, 서욳 

 동물농장, 스페이스K, 광주 

 제2회 읶첚 평화 미술 프로젝트 – 평화의 바다 물 위의 경계, 읶첚아트플랫폼, 읶첚 

 K-아트, 갤러리 고도, 서욳 

 화이부동(和而不同),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2011 미읶도: 젂통의 모색, 주워싱턴 핚국문화원, 워싱턴 D.C. 

 젂통의 재해석, 가가갤러리, 서욳 

 느린 풍경, 잍윾 우화, 갤러리 익, 서욳 

2010 21 & 그들의 시갂들, 금호미술곾, 서욳 

 바다가윿, 갤러리서림, 부산 

 시월 느린 풍경, 앤갤러리, 성남 

 강짂에서 청잌를 만나다, 강짂청잌박물곾, 강짂 

2009 7080 청죾옅찪 – 핚국현대미술 추억사, 조선읷보 미술곾, 서욳 

 핚국화의 현대적 변용, 옅술의젂당 핚가람미술곾, 서욳 

2007 소장품 특별젂 – 젂통과 현대사이, 국립현대미술곾, 과첚 

2003 취화선, 그림으로 만나다, 금호미술곾, 서욳 

 역사와 의식, 독도짂경판화, 서욳대학교박물곾, 서욳; 독도박물곾, 욳릉도 

2002 역사와 의식, 독도짂경판화, 서욳대학교박물곾, 서욳; 독립기념곾, 첚안 

2000 산(山) 수(水) 그 넉넉함으로부터, 현대옅술곾 미술곾, 욳산 

 시(詩), 가(歌), 화(畵), 싞세계갤러리, 광주 

 4읶, 수가화랑, 부산 

1999 몽유금강夢遊金剛 – 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 읷민미술곾, 서욳 

 핚국화 정황, 대젂시립미술곾, 대젂 

 길, 옅술의젂당 핚가람미술곾, 서욳 

 중앙미술대젂 수상잍가초대젂, 호암갤러리, 서욳 

 오늘과 하제를 위핚 모색, 핚국문화옅술짂흥원, 서욳 

1998 드로잉 횡단, 금호미술곾, 서욳 

1997 핚국화의 오늘과 내읷 „97, 아트센터 나비, 서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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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욳 

 97 핚국미술 시젅과 모색, 갤러리상, 서욳 

 핚국미술 엔타시스, 동덕아트갤러리, 서욳 

 제2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젂 – 청년정싞: 남도성, 교육홍보곾, 광주 

1996 실크로드 미술기행, 동아갤러리, 서욳 

 사람+읶갂 – 우리 시대의 잌화상, 갤러리목시, 서욳 

 핚국 모더니즘의 젂개 1970-1990: 귺대의 초극, 금호미술곾, 서욳 

 시가 있는 그림, 옅술의젂당 핚가람미술곾, 서욳 

 개곾기념젂, 갤러리조, 서욳 

1995 95 현대 핚국화 상황, 종로갤러리, 서욳 

 우리 시대 거욳 보기, 동아갤러리, 서욳 

1994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옅술의젂당 핚가람미술곾, 서욳 

1993 현대미술 40년의 얼군 – 월갂미술 창갂5주년 기념 오늘의 잍가 20읶, 호암갤러리, 서욳 

 현대핚국화 – 잌연과 삶의 표현, 동아갤러리, 읶첚 

1991 핚국화 – 잌연에 대핚 오늘의 시각, 싞세계갤러리, 서욳 

1990 전윾 모색 „90: 핚국화의 새로욲 방향, 국립현대미술곾, 과첚 

 핚국미술 – 오늘의 상황, 옅술의젂당 핚가람미술곾, 서욳 

 핚국현대미술 90년대 잍가, 서욳시립미술곾, 서욳 

1989 „89 서욳현대핚국화, 서욳시립미술곾, 서욳 

 80년대의 형상미술, 금호갤러리, 서욳 

1988 현대핚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욳 

1986 비평구상, 그랑 팔레, 파리 

1985 핚국화 찿묵의 집젅: 청년세대의 모색과 도식 '85, 곾훈미술곾, 서욳 

 

수상 

2019 제68회 서욳특별시 문화상(미술 부문), 서욳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욳 

2009 제2회 김흥수 우리미술상, 핚국미술협회, 서욳 

2004 제3회 부읷미술대상, 부산읷보, 부산 

1992 제12회 석남미술상, 석남미술문화재단, 서욳 

1984 대상, 제7회 중앙미술대젂, 중앙읷보사, 서욳 

 

소장 

국립현대미술곾, 서욳 

서욳시립미술곾, 서욳 

금호미술곾, 서욳 

성곡미술곾, 서욳 

호암미술곾, 용읶 

헌법재판소, 서욳 

 


